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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환경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흔히 지점이라 불리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온라인 비대면 환경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의 정형 정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행동 예측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이르

렀다. 이에 따라 주관적 비정형 정보의 중요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비대면 대출시장에서 주관적 비정형 정보의 하나인 SNS 프

로필 사진과 대출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NS 프로필 사진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도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차입자의 SNS 프로필사진을 분석함으로

써 정보비대칭의 최소화로,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평가에 유의적 요소들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출자들이 차입자에 대한 평가의 중요 고려 요소들을 규명하고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춰  SNS 대안 신용평가만을 

심사기준으로 이용한 대출인 텐스페이스의 AI LOAN 대출자중에서 2020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출자료를 확보할 예정이

다. 이러한 자료 중에서 2020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상환 자료 중 SNS사진을 순서형 로짓회귀모형을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어: 대안신용평가, SNS프로필사진, 대출상환, 성격, 신용평가, 대출, Big 5, OCEAN model 

Ⅰ. 서론

금융시장 환경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흔히 지점이라 불

리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웹페

이지를 이용하는 온라인 비대면 환경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의 정형 정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행동 예측 방법

보다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이르렀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관적 비정형 정보의 중요성이 빠르게 주목받고 있

다. 본 연구는 비대면 대출시장에서 주관적 비정형 정보의 

하나인 SNS 프로필 사진과 대출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즘 우리는 카카오톡 같은 SNS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이 되었다. 또한, 친구의 안부를 직

접 묻는 것보다 친구의 Facebook등의 SNS를 보며, “잘 사

네!”라고 하며,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

우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프로필 사진이다. 프로필 사진에는 바로 각각의 개인

의 관심사 등 내적인 면뿐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고 싶

은 외적인 면까지 나타낼 수 있다. 즉 자신의 감정이나 상

태의 표현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SNS 프로필 사진이 소통

의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SNS 프로필 사진은 자아인식 내의 자아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홍장선(2014)은 이에 대해 “끝없이 변화하는 상황

과 다양한 체험 속에서도 자신 안에서 인식되는 동일한 

자아의식이 바로 정체성이다.”라고 주장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및 욕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는 개인들의 이용행태나 추

구하고자 하는 가치, 등 심리적 주관적 속성들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고, 이를 통한 대안신용평가 

즉 대출상환에 미치는 비정형적 요소 및 영향요인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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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차입자의 SNS 프로필사진을 분석

함으로써 차입자와 대출자간 정보비대칭을 최소화해서 차

입자에 대한 대출자의 신용평가에 유의적 영향 요소들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차입자의 SNS 프로필사진을 분석함으로써 정

보비대칭의 최소화로,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평가에 유의적 

요소들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대출 심사시에 적

용할 수 있는 차입자에 대한 평가의 중요 고려 요소들을 

규명하고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Ⅱ. 연구 배경

2.1. SNS 프로필 사진과 성격의 상관관계

먼저 SNS프로필사진과 성격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반대로, 성격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프로필과 이미지 선

택을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를 먼저 살펴보자. 

Monica et al.(2016)는 그들의 연구에서 같은 사람이라도 같

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이트에선 또 다르게 행동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곧 플랫폼 그 자체도 꽤 큰 역

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Yen-Chun et al.(2014)은 이용

자가 인터넷 행동을 통해 투영하는 온라인 정체성은 그의 

실제 정체성과 다를 수 있지만, 이용자의 성격은 프로필 

사진(페이스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프로필 

사진을 통해 이용자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lexandra(2016)은 트위터를 대상으로, 성격의 빅 파이브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척도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의 연구는 특정한 성격 특질이 어떤 타

입의 프로필 사진을 선호하는 지와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좀 더 컬러풀한 사진으로 

더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전시하였고 또한 단체 사진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얼굴이 

있는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신경증은 부적 

정서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왜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

이 덜 긍정적인 얼굴표정을 전시하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

는 연구였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에 관해서도 사회적 

규범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종종 웃

었고 (사진속의 인물은 행복해 보일 거라는 기대), 사진이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좋은 품질인 경향이 있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조화와 협동을 위해 노

력한다. 그 어떤 5가지 타입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정서

를 많이 전시하며,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사진이 

좀 더 흐릿한 경향은 있었으나, 밝은 색상을 사용하였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보다 더더

욱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 역시 부정정서나 중립 정서를 전시하는 경향이 있

었다. 차이점은, 미학적 품질이 높은 사진(aesthetic qualities 

of photos) 라고 할 수 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비, 

선명도가 높은 사진인 경우가 높았다. 또한 두드러지는 사

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개방성이 높은 이용자들은 

aesthetics(미학적), 지적이며(intellectual engagement), 틀에 

따르지 않는(non-conformity)한 사진과 연관이 있었는데, 이

는 두드러지는 사진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어느 정도 설명

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Ji et al.(2016)은 스스로 사진을 찍는 셀카를 구분하

여 혼자 셀카, 사람들과 셀카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self-reported 형식으로 두 문항으로 측정 (예시: 본인이 얼

마나 소셜 미디어에 본인의 사진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지? 얼마나 자주 셀카를 찍으시는지?)하였는데, 이를 나르

시시즘과의 관계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외의 OCEAN모델과 성격에 관한 이색적인 연구결과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화성(Agreeablenes)이 낮은 여성들은 SNS에서 즉각 메

시징 기능(instant messaging features)을 사용할 확률이 더 

높았고, openness가 낮은 남성들은 SNS를 통해 게임을 활 

확률이 더 높았다(Muscanell & Muscanell & Guadagno, 

2012).

또한 나르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더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진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Kapidzic, 2013; Wu et al., 

2015). 또한 그들 자신이 있는 사진들은 성격 특징 같은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Wu et al., 2015). 이외에도 이용

자들은 부지불식간에 나이, 인종, 취미, 관계 상태

(relationship status)를 드러나게 하기도 한다(Lee-et al., 

2014).

Liu·Campbell(2017)은 SNS와 Big5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서 외향성과 신경성은 글로벌 SNS 사용과 관련이 있었음

을 밝혔다. 즉 외향성은 SNS 활동과 가장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또한, 외향성과 SNS의 친구 수, 사진 수, 그리고 

상호작용 (다른 사람의 노출이나, 사진, 답글에 반응하는 

것 예를 들면 좋아요 같은) 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또한 개방성도 SNS 활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SNS 게임과도 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information 

seeking, 사진 포스팅하기, 그리고 상태 업데이트 와도 정

적인 관련이 있었다. 친화성 역시 사진 올리기와 정(+)적 

상관, 그리고 SNS 게임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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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SNS 활동과 부(-)적 상관이 있는 유일한 성격 특질이

었다. SNS 게임과도 부(-)적 상관, 정보추구(information 

seeking)도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신경성은 

오직 SNS 상태 업데이트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 

2.2. SNS프로필 사진의 카테고리화

주위의 지인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 본인의 사진이거나 

가족 사진 등 다양한 사진이거나, 사진을 올리지 않은 경

우 등 다양하다. 과연 이러한 프로필 사진을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을까?

Strano(2008)는 제일 많은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유형은 

이용자 독사진이라고 조사하였으며,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

을 1) 매력도 (level of attractiveness)나 2) 지각된 재미

(perceived fun)에 기반하여 선택한다고 제시하였다.

Nosko, et al.(2010)은 프로필 사진을 self, friends, 

relationship partner, activity, random picture, family, animal, 

school and work로 나누었고, Yen-Chun et al.(2014)은 

Socializing, Romantic Picture, Unique Location, Supporting 

Cause, Face Shot, Special Occasion, Alone Posing, Playing 

Sports, Family, Interests, Humorous Shot 등 11가지의 범주

로 구분하였다. 

2.3. 프로필 사진, 성격과 신용점수의 관계

대안신용평가(본 연구에서는 SNS)에 관한 연구들 특히 

Jia et al.(2019)은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은 완벽하게 

P2P대출시장과 같은 큰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한계에서 출발하여, 행동 데이터 (behavioral data)들이 점점 

더 신용 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신용 기록

이 없는 고객들(no credit history)에게 특히 유용하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동 데이터는 그 사람의 행동 특

징을 드러낼 수 있으며,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 데이

터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소셜 플랫폼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SNS 이용자의 개인적인 신용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겠다 . 

Jeremy et al.(2011)등은 성격 데이터, Fair Isaak 

Corporation에서 얻은 신용 점수, 그리고 상사 (수퍼바이저)

가 제공한 수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는 성실성은 정적

으로, 친화성은 부적으로 신용 점수와 관련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결과는 업무 수행과 조직원으로서의 행동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와 신용점수가 관계가 

있다는 점 또한 밝혔다. 즉 Big 5의 어떤 요인이 신용점수

와 관련이 있는지, 예측 가능한 지에 대한 연구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인의 성격이 빚 축적, 소비 패턴, 

그리고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

을 밝혔다. 

Kim·Chock(2017)은 성격 데이터, Fair Isaak Corporation에

서 얻은 신용 점수, 그리고 상사 (수퍼바이저)가 제공한 

수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는 성실성은 정적으로, 친화

성은 부적으로 신용 점수와 관련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

한, 결과는 업무 수행과 조직원으로서의 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와 신용점수가 관계가 있다는 점 또한 

밝혔다 .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국내 최초의 SNS 대안 신용평가만을 이용한 대출인 텐스

페이스의 AI LOAN 대출자중에서 2020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출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 2020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상환 자료 

중 SNS사진을 순서형 로짓회귀모형을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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